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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편리하게이용책속에서길찾도록도와

고창군이 책 읽는 문화도시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
하는 도서관 운영으로 군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.�
군은 공공도서관 2개소(군립,�성호)와 문화소외지역을 최대

한 줄일 수 있도록 읍면지역에 작은도서관 5개소(글마루,�고
수해마루,�아산선운산,�대산큰별,�무장글샘)�등 총 7개소의 도
서관을 운영 중에 있다.�
군민에게 최신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 한해 4억4500

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서구입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
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.�
각 도서관에서는 분기별로 최신의 도서자료와 베스트셀러,

이용자가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해 균형 있는 장서구성을 통
해 양질의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.�
또 전자책 구입 뿐 아니라 어린이 이용자들을 위한‘e-스마

트 도서관’을 구축하고 과학,�예술,�역사,�인성분야 등 총 570
편의 체험형 영상도서를 제공해 가정에서도 개인 PC를 이용
해 편리하게 접근하고 유익한 학습을 도와 자기주도 학습이
가능하도록 했다.�

아울러 상시적으로 인문학 강좌를 비롯해 고창 지역에 대한
견문을 넓히고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문화 프로그램
을 운영해 지식인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.�
군립도서관에서는 올해로 3년 째 고전강독교실 기초반과 중

급반을 연중 주 1회 상시 운영 중에 있어 참여 수강생들로부
터 많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.�
고전강독교실은 전주대 명예교수인 백원철 박사의 열정적인

강연과 수준 높은 진행으로 군립도서관의 대표 강좌로 자리
매김하고 있다.�
성호도서관에서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통해 자료실 운영

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어 직장인과 학생 이
용자들이 저녁 시간에도 도서관을 방문해 도서 대출과 열람
이 가능하며 어린이를 위한 야간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
있다.
작은 도서관에서는 문화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지역

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서관
과 책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운
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.
박우정 고창군수는“세계적인 많은 인재들이 지역의 작은

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시작으로 꿈과 지식을 키워왔다”
면서“도서관을 부담 없이 방문해 놀이하듯 책 읽는 습관을
길러줄 수 있도록 하여 지식과 견문을 넓히는 고창군민의 사
랑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”고 전했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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